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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지훈의 쿡방 판타지…'취사병 전설이 되다' 5% 대 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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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'취사병 전설이 되다' 속 장면. (사진=tvN, 티빙) 2026.05.12. photo@newsis.com *

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강주희 기자 = 박지훈 주연의 판타지 드라마 '취사병 전설이 되다'가 5%대 시청률로 순조롭게 출발했다.

12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영된 tvN 월화드라마 '취사병 전설이 되다' 첫 회 시청률은 5.847%(전국

기준)를 기록했다.

이날 방송에서는 주인공 강성재(박지훈)가 강림소초로 자대 배치를 받고 군 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이 그려졌다.

S급 관심 사병인 강성재는 전입 신고 후 행보관 박재영(윤경호), 중위 조예린(한동희), 중대장 황석호(이상이)의 걱정을 불러일

으킨다. 부친상을 당한 강성재가 상실감과 우울증을 겪는 가운데 자칫 부대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.

강성재는 중대장의 권유로 말년 병장 윤동현(이홍내)과 함께 취사장 생활을 시작한다. 하지만 강성재의 취사병 생활은 심상치

않았다. 신비로운 상태창 시스템이 그의 눈 앞에 등장한 것. 

남들은 볼 수 없는 상태창 시스템에 당황하는 강성재는 '요리사의 눈' 스킬을 사용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찾아내고, 창고

를 빈틈없이 정돈하며 취사병으로서의 첫 퀘스트를 완수한다.

방송 말미에는 대대장 백춘인(정웅인) 중령이 불시 방문하자 강성재는 성게알을 사용해 미역국을 만든다. 그러나 미역국을 맛

본 백 중령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강성재가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낼지 궁금증을 자아냈다.

'취사병 전설이 되다'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. 총 대신 식칼, 탄띠 대신 앞치마를 두른 강성재가 마치 게임처럼 요리 능



력을 얻은 뒤 '전설의 취사병'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은 군대 배경의 판타지물이다.

이 드라마는 박지훈이 1680만 관객을 돌파한 '왕과 사는 남자' 이후 처음 선보이는 작품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.

'취사병 전설이 되다'는 매주 월·화요일 오후 8시50분 티빙과 tvN에서 공개된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zooey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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